
광주도시공사, 집중안전점검 실시
임대주택 안전관리 실태 점검 … 위험요인 사전 발굴 및 즉시 개선 조치

[시대일보=고경석 기자​]광주도시공사(사장 김승남)는 26일 ‘2025년 집중안전점검’의 일환으로 임원진이

직접 참여하는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원진이 쌍촌영구임대주택과 금호영구임대주택을 직접 방문하여 공공

임대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 주요 내용은 ▲공용부 시설물 유지관리 상태 ▲전기·가스·소방 등 안전시설 설치 및 작동 여부 ▲재

난예방 조치 이행 현황 등이며, 관련 부서 실무자들과 함께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공유하고, 즉

시 조치가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진행했다.

 

광주도시공사는 4월부터 시작된 집중안전점검 기간(4.14.~6.13.) 동안 관리 대상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민·

관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점검을 강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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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도시공사(사장 김승남)는 26일 ‘2025년 집중안전점검’의 일환으로 임원진이

직접 참여하는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광주시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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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김승남 사장은 “현장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안전 확보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빈틈없는 점검과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로 신뢰받는 도시공사를 만들겠다”고 강

조했다.

시대일보   이 기사 주소 : http://www.sidaeilbo.co.kr/119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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